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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’15.11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동해 ‘불타는 얼음’ 시추 꿈 접는다(’15.11.26. 서울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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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(GH) 시추시 해저지형이 붕괴·폭발하고

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관련 사업 중단

ㅇ GH 시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의 해저광물

자원 개발계획도 손질이 불가피

ㅇ 내년도 예산도 배정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GH사업단은 당초 ‘15.6월 실시하기로 한 GH

시험생산 시기를 ‘17년 이후 설정하기로 결정하고, 시험생산을

위한 GH 생산기술 연구 등에 주력하기로 함

* 연기 사유 : GH 시험생산 시뮬레이션 결과, 생산량 확보 미흡

⇒ R&D 및 신규 시추후보지 추가 발굴 추진

ㅇ 동 방침은 지난 ’14.9월 수립한 ‘해저광물기본계획’ 등에 이미 반영
* 정부는「해저광물자원개발법」에 따라 해저광물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중

ㅇ 내년도 지질자원연구원은 44억원(미래부 출연예산)을 동 사업에

배정할 예정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 제경희 (044-203-5140)

박상철 사무관 (044-203-51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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